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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8. 23.(일)

법무부, 심리치료과 신설 10년... 

교정 심리치료 새 도약 모색
-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 개최 -

  법무부는 ’26. 8. 22.(토) 오전 9시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 502호에서

한국심리학회 제80차 연차학술대회 공식 세션으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심포지엄은 ‘재범방지의 길, 심리학에서 찾다: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을 맞아 교정 심리

치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발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교정공무원과 한국심리학회 회원, 심리치료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2016년 심리치료과 신설 이후 치료프로그램 확대와 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정 심리치료의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심리치료와 소년수형자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 새로운 치료 방식을 적극 도입하며 교정 심리치료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10년간 교정 심리치료의 주요 성과와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교정 심리치료의 국제 동향과 국내 교정시설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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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출소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토론

에서는 교정 현장의 경험과 학계의 전문적 견해를 종합하여 제시된 발전 

방향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이번 특별심포지엄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

보고 교정 심리치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정 심리치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료체계를 구축

하여 재범방지와 국민 안전에 더욱 기여해 나겠다”고 밝혔다.

[붙임]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 개요 1부.  끝.

담당 부서 교정본부 책임자 과  장 백학훈(代) (02-2110-3891)

심리치료과 담당자 교정관 한승구 (02-2110-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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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 개요

□ 행사 개요

❍ (배경)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

❍ (행사명)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

※ 제80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26. 8. 20.∼22.) 공식 세션으로 운영

❍ (주제) 재범방지의 길, 심리학에서 찾다 :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와 미래

❍ (일시) 2026. 8. 22.(토) 09:00∼11:00

❍ (장소)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 502호(서울 강서구)

❍ (참석)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한국심리학회 회원, 외부 전문가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08:40~09:00(20')  등록 및 접수

09:00~09:05(5')  심포지엄 안내 사회자: 황하나 교위(심리치료과)

09:05~09:10(5')  교정본부장 인사말

09:10~09:15(5')  한국심리학회장 축사

09:15~09:30(15')  발표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 김길용 교위(심리치료과)

09:30~10:00(30')
 발표 변화하는 환경, 이어지는 치료: 교정 심리치료의 

미래지향적 전환
송원영 교수(건양대학교)

10:00~11:00(6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이지원 교감(심리치료과)

  - 교정현장에서 바라본 심리치료의 현재와 미래 조은혜 간호주사(진주교도소)

  - 전문인력 확대 등 학계와의 연계 방안 신기숙 초빙교수(경기대)

  - 심리치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박은영 교수(대구가톨릭대)

송원영 교수(건양대학교)

   ※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험 부스 운영


